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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BETHEL THEME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시편 66장 5절)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1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1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찬양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1:15PM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금요일/오후 1시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전능왕 오셔서(찬34/새10장)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이창열 장로   2부/조관휘 장로   3부/박준경 집사   4부/김문정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주의 이름은 크시고 영화롭도다(Clarence Dickinson 작곡)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1, 2, 3부/호세아(Hos.) 12:1-13:6......................... Altogether 다같이

4부/요한복음(John) 4:34-42

  말씀 Message............................................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LAFC(12) 망각할 수 없는 이름, 기억하게 하는 이름!

4부...................... 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Solus Christus(12)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나 속죄함을 받은 후(찬183/새282장), 주 나의 모든 것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Come and See 50

*축도 Benediction................................................................................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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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Hearts at the Restroom Door

화장실의 두 마음

여러분은 한번 시작하면 꾸준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하다 마는 경우

가 많습니까? 새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람이 꾸준하다

는 것은 해변에서 다이아 반지를 찾는 것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자 사자성어에서도 '여측이심(如厠二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

로 Danger Past, God Forgotten 표현 혹은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은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용변이 급

할 때는 우리의 시선이 화장실 표시를 찾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아무

리 화려한 것들이 번뜩여도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속이 편

해지면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저에게 암은 화장실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기

까지 온통 저의 생각은 암으로부터 극복이었습니다. 수술 전까지는 수

술해서 암만 제거 된다면, 수술 후 걷기가 힘들어 워커를 잡고 겨우 걷

기를 시작할 때는 다시 도움 없이 걸을 수만 있다면, 겨우 걷기를 시작할 

때는 걸음을 뗄 때마다 울림이 되어 수술 부위에 통증으로 다가올 때는 

다시 뛸 수만 있다면... 끝나지 않는 마음의 팔랑거림 이었습니다. 수술 

후 집으로 퇴원하여 가료 중, 아내도 하루 세끼를 챙기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살아만 있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매

일 밥을 해 주는 아내에게 참 고마움이 넘칩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지나

고, 이제는 용신이 좀 가능 해졌을 때부터, 저는 갑자기 삼식이 세끼가 

되어 가고 아내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아무것

도 못하고 하루 밥만 먹고 있는 제가 한심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폐활량 넓히기 위한 운동을 계속 하는데, 처음에 들숨의 용량이 

500ml이었다가 지금은 2,000ml까지 늘었습니다. 앞으로 2,500에

서 3,000ml까지 넓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겠지만, 새롭게 주님을 향한 목표 설정을 상향 조정

하면서 간다면, 화장실의 두 마음은 항상 주를 향한 마음으로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걷기 시작했을 때 뛰는 것을 목표로, 뛰기 시작했을 

때는 나는 것을 목표로 재설정하면서 늘 주님을 향한 나의 방향을 정

할 수 있다면, 화장실의 두 마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꾸준해야 함은 방향의 꾸준함이지, 설정한 목표를 재조정하지 말

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쩌면 끝임 없는 목표 재설정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병이 낫기를 구하는 기도도 병이 나으면 없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병이 나아가면서 다시 걷고 뛰는 목표로 재설정해서 기도

해야 하듯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걸음도 꼭 그렇게 달려가길 바랍니다. 

When you begin something, do you stay consistent to the end? Or do you 
often stop halfway? The new year has just begun, yet staying consistent can 
feel harder than finding a diamond ring on the beach. There is a four-char-
acter idiom that describes this tendency. The closest English expression is, 
"Danger past, God forgotten." In Korean, we often say that one's heart is 
different when entering the restroom and when coming out. When we are 
desperately searching for a restroom, nothing else is noticed. No matter 
how dazzling things around us may be, we do not see them. But once the 
urgency passes, we no longer care where the restroom is.

In many ways, cancer was like that for me. From diagnosis to surgery, my 
only focus was overcoming cancer. Before surgery, my prayer was simple: 
that the cancer would be removed. After surgery, when I could barely walk 
with a walker, my prayer was to walk again without help. When I began 
taking a few steps despite the pain in the surgical area, my prayer became 
to run again. My heart's desires kept shifting from stage to stage. After I 
was discharged, my wife worked tirelessly to care for me, preparing three 
meals a day. I am deeply grateful for her support, as she said, "Just stay 
alive—that's all I need." About a week later, when I was able to move a little 
more, I found myself watching her mood as I felt that I was doing very little 
while simply receiving three meals a day. Even to myself, I felt I was not 
contributing much, as if I were doing nothing but eating each day.

I have continued exercises to increase my lung capacity. At first, my inha-
lation was 500 ml; now it has increased to 2,000 ml. I am working toward 
2,500 to 3,000 ml. Our hearts may change, just as they do when we enter 
and leave the restroom. But if we continually reset and raise our goals to-
ward the Lord at each new stage, even our two-hearted nature can remain 
focused on Him. When we begin walking, we set our goal on running. When 
we begin running, we reset our goal on soaring. If our direction is always 
toward the Lord, even these two hearts are okay to have.

Consistency means being steady in direction; it does not mean refusing to 
adjust our goals. In fact, continually setting new and higher goals is essen-
tial for the disciples of Jesus. Prayers for healing should not end once we 
recover. As healing leads us to walk and then to run again, so our prayers 
must be renewed. May we continue to walk and run toward our Lord.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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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학교 친구 중 잊지 못할 친구의 이름이 있나요? 아직도 기억하는 이유가 있으면 나눠 보세요.

2.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12:5)이라 했습니다. 그 이름을 망각할 때 일어난 모습을 본문에서 찾아 

	 정리해 봅시다.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2:7, 8 참고/암 8:5, 미 6:11-12)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2:1)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3:2-3)

		  ●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는 '나의 정교함'은 무엇입니까?

3.	영적 치매를 극복하는 처방도 본문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 처방전도 정리해 봅시다.

	 1)	 과거를 기억하라 Remember!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2:3-5)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2:11)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2:9, 13:5-6)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2:10, 13)

4.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라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음 참고구절을 읽고 답해 보십시오.(참고/ 눅 22:19)

5.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인지, 참고 구절을 읽으며 영적 치매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참고/대하 7:14, 요일 5:13)

적용하기

<적용찬양: 나 속죄함을 받은 후(찬183/새282장), 주 나의 모든 것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망각할 수 없는 이름, 기억하게 하는 이름!
(호 12:1-13:6)

주일 설교 시리즈: 호세아 강해

LAFC-12
LOVE ALWAYS FINDS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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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
신년 인사
신임 프로젝트 팀장

김교식 장로
(교육행정)

2026년 교육행정팀장으로 

섬기게 된 책임을 깊이 새기

며, 특별히 다음 세대가 주

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도

록 교육부 모든 스탭분들과 함께 걷는 동역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세대가 다른 세대

에게 주의 행사를 찬양하며" (시 145:4) 말씀처

럼 믿음이 이어지도록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김광식 집사
(양로병원)

베델교회 양로병원 사역팀

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

기며, 작은 섬김이 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

다. 각자의 손길이 모여 하나님의 손이 된다는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 된 팀으로 나

아가겠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저 또한 더 겸손

해지고, 주님께 쓰임 받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

합니다. 

김종곤 집사
(교회학교-소망부)

소망부는 베델교회의 심

장입니다! 소망부의 중요

한 점은 바로 교회의 소

속감입니다. 우리 모두

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들입니

다. And so, the Special Needs Ministry is 

where we experience the love and care of 

Christ-wher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are not only support-

ed, but embraced and empowered to grow 

in their walk with God. In other words, 

every individual is recognized as a child of 

God, no matter their physical, sensory, or 

cognitive needs. Thus, the purpose of 소

망부 is to provide an environment where 

every person can enjoy the fullness of 

God's grace and continue to grow in faith 

through an accessible, Christ-centered 

community. 저희 소망부 사역을 위해 성도님

들의 간절한 기도와 후원, 협조를 부탁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김종현 집사
(교회학교-유치부)

저희 베델교회는 항상 다

음 세대에게 올바른 신앙관

을 세워 주기 위하여 늘 신

경 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부는 아직 도움이 필요한 영·유아부

와 이제 본격적으로 공립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K-1 사이에서, 아이들 스스로 올바른 신앙생활

을 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반석이 잘 세워질 수 있도

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맡겨 

주신 귀한 아이들을 위하여 가장 낮은 자의 모

습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준경(Tim) 집사
(교회학교-BYM 영어고등부)

It is a privilege and joy 

to serve as a teacher 

and team leader for Ho-

los BYM High. "Holos" 

means whole or complete, reflecting our 

desire to see students grow into whole-

hearted disciples of Christ. Our prayer 

is that every student would know Him 

personally, grow deeply in His Word, and 

boldly live out their faith in every area of 

life.

박혜성 권사
(예향) 

많은 기도와 긴 망설임 끝

에, 하나님께서 예향팀장이

라는 자리로 저를 부르셨습

니다. 부족함과 두려움 속에 

여러 번 피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만, 그 모

든 순간마다 주님은 제 걸음을 사랑으로 기다

려 주셨습니다. 이 사명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

참하도록 주신 은혜임을 잊지 않고, 팀원과 함

께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실 만한 

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배

우는 마음으로 귀 기울이며, 팀원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고, 환우분들께 예수님의 향기를 전

하겠습니다.

 

윤태경 집사
(교회학교-영아부)

안녕하세요. 올해 영아부 신

임 팀장을 맡게 된 윤태경 

집사입니다. 부족한 저를 귀

한 자리로 세워 주신 하나님

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아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신설 팀으로, 올해 감사하게도 1

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영아부는 0세부

터 18개월까지의 아기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며 믿음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귀한 공동체

입니다. 올 한 해 소중한 아이들과 가정들이 하

나님 사랑 안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자라도록 겸

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성도님

들의 기도와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이근제 집사
(교회학교-AWANA)

AWANA를 경험한 아이들

은 어른이 되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떠

난다 하더라도 금방 다시 돌

아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까이하고,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뛰어노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게 됩니다. 이 귀한 사역

에 불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

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되고, 삶 가

운데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

서 기도하며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5면 상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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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윤 집사
(베델기도학교)

올해 베델기도학교를 섬기

게 된 이봉윤 집사입니다. 

베델의 기도의 용사들을 배

출해 내는 기도학교가 창립

된 지 벌써 3년이 넘었고, 이제 제7기가 개강하

였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맡게 되어 두려운 마

음이 앞서지만,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 주신 하

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

다. 베델기도학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기도 밖에는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숨을 쉬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영적인 호흡

인 기도를 멈출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자 합

니다.

 

이준혁 집사
(교회학교-CIM 한어중고등부)

하나님께서 저에게 CIM의 

팀장 직분을 맡기셨을 때, 

저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

어야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첫날 함께하는 순간부터 오히려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이성우 목사님의 예배 말씀을 통해 제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고, 아이들에게서 제가 부끄

러울 만큼 순수하고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보

았습니다. CIM을 섬기며 이곳이 함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임을 깨닫

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

셨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아이

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더욱 풍성히 나타나도록 기도로 돕고 성실히 섬

기겠습니다.

 

정병화 집사
(부흥회)

부족한 저에게 부흥회 팀장

의 직분을 맡겨 주신 하나님

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맡

겨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

니다. 기도로 먼저 준비하고, 말씀과 찬양 가운

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우리 모든 성도

님들께서 교회 표어인 'Come & See'처럼 주님

께 나아와 풍성한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부흥회가 되도록 성실히 준비하겠습니다.

황대경 집사
(교회학교-K-1)

Kindergarten과 1학년 아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

로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으

로 하루하루 말씀을 따라 살

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매주일 예배에 팀

장으로 함께 K-1을 섬길 수 있음이 저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더욱 

구하며 기도하게 되고, 동역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팀장으로서 돕고 세워 드리는 자리

에서 '나'에게 집중되어 있던 신앙이 '우리'와 '교

회'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럽고 귀한 우리 K-1 아이들과 

헌신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위해 따뜻한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사역
50년 역사 편찬 은혜의 통로
1976년 9월 12일, 약 30명의 성도가 모여 시작

된 베델(한인)교회의 역사가 어느덧 2026년 창

립 50주년의 희년을 맞이합니다. 제 1대 윤용오 

담임목사님과 라구나 힐스 인근 지역을 옮겨 다

니며 눈물과 기도로 예배하던 개척의 시간을 지

나, 2대 백태현 목사님(1982-1989 재임) 시절

에는 어바인 현 부지에 첫 자체 성전을 세우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어 3대 손인식 목사님(1990-

2013 재임)의 리더쉽 가운데 교회는 영적·수

적 부흥을 경험하며 지역과 열방을 품는 선교 

공동체로 자라났고, 아름다운 현 성전을 건축·

헌당하며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고백했습니다. 

2014년 4대 김한요 담임목사님 부임 이후에는 

예배와 양육, 영성 훈련과 선교가 

더욱 깊이 연결되며, 온 교회가 기

쁨 속에서 하나되어 다양한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베델의 지난 반

세기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

히 이끄신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저희 사역팀에게 주어진 사역은 단순히  지나간 

날의 추억을 정리하는 우리의 기념물을 제작하

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서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후 길갈에 세우게 하

신 열두 돌처럼, 베델의 50년 교회사는 하나님

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되새기며 다음 세대가 묻고 

배우게 하는 믿음의 제단이자, 우리에게 주신 

영적 유산을 계승하는 거룩한 사역이라고 믿습

니다. 우리가 남기는 한 줄의 기록과 한 장의 사

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델교회를 붙들고 보

호하시며 사용하셨는지를 대대로 증언하는 '현

대의 길갈 돌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이번 역사책은 2022년 발간된『베델교회 45년

사』를 기초로 하여 최근의 사역을 충실히 보강

함과 동시에 기존 자료들을 더욱 면밀히 연구·

고증하여 지난 반세기의 역사를 균형 있게 담

아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14명의 팀원이 기

쁘게 자원하셔서 한마음으로 이 사역에 헌신하

고 있습니다. 이 책이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와 

소망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

지 베델교회를 친히 붙들어 주시고 그 분의 나

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

니다.

 정광묵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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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
Beyond The Blue 

교회학교
BYM 고등부

회복으로 가는 치유의 여정

A Season of Renewal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깨어나지 않는다는 현

실을 마주하는 순간, 마치 다시 일어날 것만 같

아 애타게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라고 소리치

며, 온 힘을 다해 흔들어 보지만 아무런 반응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털썩 주저않고 싶은 절망

감과 상실감에 울부짖게 되며 그 뒤에 밀려오

는 현실의 슬픔은 하루하루를 버티기조차 어렵

게 만듭니다.

또한 이혼과 별거로 인해 관계가 깨어질 때 찾아

오는 상처 역시 삶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

런 아픔은 혼자 감당하기 어렵고 누구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외로움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실의 고통으로 지친 마음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여

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

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시34:18)

고 말씀하며, 깊은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

장 가까이 계심을 알려 줍니다. Grief Share와 

Divorce Care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이들이 슬

픔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치유와 회복

의 여정입니다. 

영상 세미나는 성경적 기초를 기반으로 만들었

으며 이 영상에서는 심리학 박사와 상담학 박사

들이 등장하여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마

음의 깊은 부분까지 비춰 주며 해결되지 않은 감

정과 상처를 다루는 실제적인 지혜를 나눕니다. 

그들의 임상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은 삶의 문제

에 대한 답을 열어 주고 마음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저희 모임은 세미나에서 위로와 회복을 경

험한 이들이 서로를 따뜻하게 맞이하여 함께 울

고 함께 웃으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회복을 돕는 모임입니다. 마음의 쉼과 

지지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혼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여 삶이 회복 되는 은혜

의 자리에 주저하지 마시고  참가 신청을 하시도

록 권유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등록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www.bkc.org)에 

들어가 Beyond the Blue 사별,이혼,별거 세미

나 홈페이지 베너 안에 등록하기 링크를 누르

시면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또는 매주 주일 예

배 후 교회 코트야드 부스에서도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혜 전도사

The theme for this year's winter retreat 

was 'Kainos', meaning 'New Creation'.

The sermons were rich in deep insight 

and spiritual encouragement, providing 

a solid foundation for our growth. How-

ever, what stood out to me the most was 

the overwhelming atmosphere of prayer 

that filled every moment and touched my 

heart deeply. Unlike previous experienc-

es, we were given abundant time to truly 

seek God's face, support one another, and 

build authentic relationships.

I felt that I grew closer to my communi-

ty and became much more comfortable 

with them, encouraged by the prayers 

and love shared throughout the retreat. 

Being surrounded by people praying to-

gether and showing sincere love was in-

credibly uplifting. It was in these quiet yet 

powerful moments of fellowship that God 

vividly showed me how deeply I am loved-

not only by Him but also by the beautiful 

community He has placed me in.

I am truly grateful for every aspect of this 

retreat. The powerful worship moved my 

soul, the sermons challenged 

my thinking, and the prayers 

and fellowship strengthened 

my spirit. As I left the re-

treat, I genuinely felt like a 

"new creation," carrying the 

warmth of this community 

and the assurance of God's 

grace back into my daily life. 

This winter retreat was a tru-

ly unforgettable season of renewal in my 

spiritual journey. I hope to carry what I 

learned at this retreat into my everyday 

life and continue growing in faith with 

this community. I also pray that God will 

help me remember these moments and 

continue guiding me as I grow in my faith.

Kate Park(7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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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화평/온유/섬김: 박성권 목사

사랑/셀/울림: 조태헌 목사

충성/Joy/훈련: 서동민 목사

믿음/새가족/QTin: 조동현 목사

은혜/예배/BCA: 배홍수 목사

BGC 담임: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일본어/수요예배/기도: 손용주 목사

예삶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예삶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삶채플: 이형석 목사

예삶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영어중등부: 신재민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성우 목사

초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치부/아기학교: 전소연 전도사

유아부: 이경은 전도사

영아부: 최미정 전도사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환우: 정티나 목사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예삶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조주은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이미옥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음향: 강창위, 한 진

디자인: 박선경

웹/IT: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Ⅰ손승옥, 김진영, 서형렬(서정희), 오세영(오미숙),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
사랑), Nader(Dina), Yeshua, Reza
 조지아Ⅰ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Ⅰ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Ⅰ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Ⅰ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Ⅰ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Ⅰ허익현(김영중) 몽골Ⅰ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Ⅰ성결(양선) 브라질Ⅰ브레노(에스더) 
	온두라스Ⅰ이동철(이순미) 우간다Ⅰ박민수(이순영) 일본Ⅰ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Ⅰ김우정(박정희), 김인성
	코스타리카Ⅰ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Ⅰ황광인(황영숙) 태국Ⅰ박상선(신영선)
	창의적접근지역Ⅰ길예평(길진명), 이상훈   문화선교Ⅰ공 민(The Bridge), 김도현(나비공장)
*선교기관Ⅰ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장의 집
*특별선교Ⅰ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Ⅰ기독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선교후원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3월)Ⅰ	 3/1:	 ①부-유형석 	 ②부-장천경	 ③부-윤대호	 ④부-양경인
		  3/8:	 ①부-조부연 	 ②부-윤태경	 ③부-정병철	 ④부-김유리
		  3/15:	 ①부-이상원 	 ②부-이봉윤	 ③부-이상노	 ④부-이가현

헵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2,3월)Ⅰ	 2/28: 김영현	 3/7: 김종철	 3/14: 박영선	 3/21: 김지광

강단꽃(2,3월)Ⅰ       2/22: 노성애, 서은숙       3/1: 선상균, 왕예찬       3/8: 선상균       3/15: 윤미경, 한동희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연규호(내과), 간호사-이옥선       다음주 | 의사-김규연(소아과), 간호사-박필연

오는 3월 14일(토)에 있을 멕시코 일일 단기선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국경을 넘어 멕시코 티후아나 지역을 방문하여 
현지 주민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번 선교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먼저 아이들과 함께 게임과 찬양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어
린이 사역, 몸이 불편한 현지인들을 돕는 의료 사역, 미용 사역, 눈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시력을 검사하고 적절한 안경
을 제공해 드리는 안경 사역, 노방 전도, 찬양 사역, 현지에 필요한 건물들을 짓는 것을 도와드리는 건축 사역 등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듣는 현
지인들의 마음이 열리고, 모든 
선교 팀원이 한마음으로 겸손
히 섬기며 기쁨의 열매가 맺히
고, 보내는 손길과 기도로 동참
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와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하루 동안의 선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결단이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나누는 멕시코 일일 단기선교에 함께하세요!

▶	참여 방법: 교회 홈페이지나 QR 코드를 이용하셔서 신청 등록 가능합니다.
▶	준비 모임 일시/장소: 2월 26일(목), 3월 5일(목) 유년부실 오후 6시 30분 
▶	문의: 김광영 장로 (949)233-0677, 최혁성 집사 (949)205-5695

사역광고 멕시코 일일 선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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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김경자 권사
■ 기  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 역:	 Grace Yi 전도사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저녁예배: 오후 7시 30분, 본당

■ 예삶금요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 AWANA(어와나): 

 -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집회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집회 오후 7시 30분, 샬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기학교: 수요반(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뉴스 편집위원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새생명축제 2차 VIP 작정 오늘 주일 1-3부 예배 시 새생명축제 2차 작정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의 이름을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초청 
전에 전도폭발팀을 통해 복음제시를 원하시면 체크란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리딩지저스 첫 번째 특별한 모임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통독에 유익과 도
움이 되는 특강과 예배 후 즐거운 소그룹별 교제의 시간이 체육관에서 있을 예
정이니 리딩지저스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모두 참여하셔서 은혜 누리시길 바랍
니다 (수요예배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시/장소: 2월 25일(수) 저녁 7시 30분-9시 20분, 베델교회 본당과 체육관 
문의: 김진환 집사 (714)800-3968

◆ 세례/입교 신청 성인세례 및 입교식이 3월 29일 주일 예배 
3부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상자들은 세례 교육 및 문답을 수
료해야 하며 CIM, BYM, 예삶, JM, 소망부는 각 부서에서 교
육을 진행하오니 담당 사역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신청 기간/방법: 2월 15일(주일)-3월 1일(주일), 홈페이지
세례 자격: 만 12세 이상(BYM/CIM 이상) 및 베델교회 등록교인(6개월 이상 출석)
입교 자격: 유아세례를 받은 자로서 만 12세 이상(BYM/CIM 이상)
교육 일시/장소: 3월 8일(주일), 3월 15일(주일) 오후 12시 45분, 본당 2층 컨퍼런스룸
문답 일시/장소: 3월 22일(주일) 오후 1시 30분, 목회자실

◆ 디아스포라 미션 컨퍼런스 봉사자 모집 베델교회 50주년
을 맞아 '희년의 기쁨, 열방을 향해'라는 주제로 열리는 디아스
포라 미션 컨퍼런스에 함께 섬길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국내
외에서 오시는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사랑으로 맞이할 의전, 접
수, 의료, 차량, 식사, 장식 등 다양한 분야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코트야드 부
스에서 자세한 안내와 신청을 받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컨퍼런스 기간/문의: 4월 30일(목)-5월 3일(주일), 박원규 장로 (949)433-0557

◆ 말씀플러스 모집 봄학기 베델 말씀플러스가 시작됩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월 22일(주일)-3월 1일(주일)까지
신청 방법/문의: 교회 홈페이지 및 QR 코드, 이승호 집사 (714)510-1364
훈련 일정: 3월 11일(수), 3월 12일(목)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또는 목요일 오전 총 10주 

◆  기도사역 연합 기도회 골방기도, 레위기도, 기도학교, 온라인 두드림, 기도
편지로 동역하시는 모든 분,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님
을 뜨거운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오셔서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의 기쁨
을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일시/장소: 2월 28일(토) 헵시바 예배 후 오전 7시 30분, 비전채플
문의: 양승화 집사 (714)512-1236

◆  Beyond the Blue 가정 회복 영상세미나 사별(가족 포함),이혼(별거)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새 삶의 
변화를 돕는 세미나입니다.
일시/장소: 3월 6일(금)-6월 5일(금) 13주간 저녁 7시, 조이채플(6시부터 식사)
등록: 코트야드 부스나 홈페이지
문의: 전정례 권사 (714)240-3718, 이란혜 전도사 (949)422-8828

◆ 교회학교 교사연합기도회 오늘 3부 예배 후, 첫 교사 연합 기도회가 1시부
터 체육관(GYM)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모든 리더분께 점심 식사가 제공
되며, 올해 교육부의 새로운 주제를 함께 나누고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모든 교사와 TA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천승현 집사 (512)947-7291

◆ BMA(Bethel Medical Alliance) 모임 의료 전문 지식을 통해 선교하는 
BMA에 모든 의료 관련 전문인 모두를 초대합니다. 
일시/장소: 2월 28일(토) 저녁 5시 30분, 유년부실 (식사 제공)
문의: 이석희 장로 (949)697-7606

◆ 선교사역 안경기부 선교지에서 안경 사역으로 배포할 미사용 새 제품 선
글라스를 기부해 주세요.(Used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자: 3월 15일(주일)까지 
방법: 주일-코트야드 Lost and found 부스에 비치된 박스에 넣어 주세요. 
       주중-교회 사무실에 비치된 박스에 넣어 주세요. 

 ◆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 2026–27학년도 신입생 등록 기독교 세계관을 바
탕으로 한 클래식 교육을 통해 지혜와 인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세워갑니다. 
모집 대상: TK-9학년(2026년 가을학기 기준)
TK 지원 자격: 2026년 8월 31일까지 만 4세가 되는 학생
문의: Admin Office (949) 854-4013, admin@bethelclassical.org

◆ 큐티인 3월호 판매 QTin 3월호가 나왔습니다. 매 주일 카페에서 구매하
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3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 김광영 장로 (949)233-0677

◆ 위로해 주세요
-	故 임선자 권사님께서 2월 9일(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김황순 권사님(김정희 집사의 부친, 이민재 집사의 장인)께서 
	 2월 19일(목)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정장숙 권사님(정필주 집사의 모친, 정정애 권사의 시모)께서 
	 2월 20일(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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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EA LECTURE

Apply to Life1.	Do you have a friend from elementary school whose name you can’t forget?  If there’s a reason 
	 you still remember, please shar why.

2.	The Bible says, “The LORD is His memorial name” (12:5).  Look at the passage and summarize 
	 how people acted when they forget that name.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7-8 / Ref. Amos 8:5, Micah 6:11-12)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1)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2-3)

		  •	 What is “my own cleverness” that makes me forget God?

3.	The passage also gives a prescription to overcome spiritual forgetfulness (spiritual dementia). 
	 List the prescriptions below.

	 1)	Remember the past – Remember!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3-5)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11)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9, 13:5-6)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10, 13)

4.	 Jesus specifically commanded us to remember one thing.  Read the reference and provide your 
	 answer. (Ref. Luke 22:19)

5.	Let’s read the reference verses and think about who we are.  Let these passages help us overcome 
	 spiritual forgetfulness and become people who remember the name of God. (Ref. 2 Chron 7:14, 
	 1 John 5:13)

<Song in Response: I Have a Song I Love to Sing(Hymn 183), You are My All in All

Apply to Life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A Name that Cannot Be Forgotten, 
A Name that Makes Us Remember

(Hosea 12:1-13:6)
LOVE ALWAYS FINDS CHRIST
LAFC-12


